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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답송 

입당성가  15번   주님을 찬미하라 

예물준비성가 216번  십자가에 제헌되신  

영성체성가  
166번 
151번 

 생명의 양식  

 주여 임하소서  

파견성가 77번   주 천주의 권능과  

입당송 

화답송               

 

영성체송                                                  

전례 담당 미사 해설 제1독서 제2독서 보편 지향 기도 복사 

토요 특전 미사  김 안 나  이 태 희  정 희 애  윤 갑 섭  Kevin Kim • Stella Park • Claire Kim 

8시 미사 김 대 성  이 재 명  백 정 덕  김 철 순  Annie Mun • Alice Choe • Bona Lee 

9시 30분 미사  Kristen Cho Jaycee Choi Jasmine Lee Jayson Yoo • Ryan Choi • Brain Kim 

11시 미사  황 리 나  강 석 구  김 수 진  주 호 종  Eric Kim • Thomas Choi • Jacob Park 

12시 30분 미사  Heajin Joung 황 혜 성  Aiden Nam  임 칠 성  Ryan Kim • Ted Park • Sara Kim  

5시 미사  이 미 첼  박 지 은  문 소 영  김 남 효  전가별 • 천태준 • 나지나 

내가 생명의 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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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수 앤드류 주임신부 

 오늘은 연중 제18 주일로 팔월 초하루입니다. 팔월

의 시작을 주일로 시작하니 새롭습니다.  

 

 일요일을 주일, 주님의 날로, Lord’s Day로 부르는 

것은 오늘을 주님과 함께 보내는 그리스도인의 안

식일이기 때문입니다. 주일은 주님과 하루를 시작하

고 가족과 함께 한 주를 시작하는 것입니다.  

 

 주님과 함께 걷는 삶의 여정은 언제나 평탄하지만

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파견하면서 경고

하셨듯이 세상은 예수님을 미워하기에 그 제자들도 

미워합니다.  

 

 왜냐하면 세상은 당장의 행복을 원하고 당장의 기

쁨을 원하고 당장의 풍요를 원하지만, 하늘나라는 

오늘의 당장의 고난을 극복하고, 당장의 슬픔을 위

로하고, 당장의 아픔을 치유하며 내일을 완성되는 

하늘나라를 향해 희망을 갖고 나아가기 때문입니

다. 다시 말하자면 우리 신앙의 목적은 하늘 나라이

며, 신앙생활은 그 나라를 향한 여정입니다.  

 

 아직도 코로나 팬데믹으로 불편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서로의 아픔을 이해해주고 위로

해주며 이 힘든 시기를 극복해 나가야 합니다. 역설

적이게도 이러한 고난의 극복을 통해 우리는 하느

님의 말씀을 더욱 깊이 깨닫습니다. “서로 사랑하여

라.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것처럼.” 

 

 그런데 어떤 이들은 당장의 편리를 위해 마스크를 

쓰는 것을 거부합니다. 또 검증되지 않은 루머에 두

려워하며 바이러스 백신을 거부합니다. 그러면서 모

여 먹고 마시며 파티를 즐깁니다. 코로나 팬데믹을 

무시하며 만용을 부립니다.  

 

 남부의 어느 지역은 백신 접종을 죄악시하는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남들 몰래 백신을 맞는 경우가 늘

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전문

가의 말을 믿지 못하고 비전문가의 두려움을 이용

한 루머에 속아 넘어가는 사람들을 보면서 예수님

을 믿지 않았던 사람들을 이해하게 됩니다.  

 

 심리학 용어에 “가스등 효과 (Gaslight Effect)”이 

있습니다. 이는 심리 치료 학자 로빈 스턴에 의해 

차용된 용어로 영화 “가스등(Gaslight)”의 이야기에

서 힌트를 얻어 쓰인 용어로, 영화 내용은 여주인공 

폴라의 재산을 노리고 접근한 남편 그레고리가 폴

라의 두려움을 이용해 정신병자로 몰고 가는 이야

기로 이를 통해 폴라 자신이 정신 병자라고 착각하

게 되는 이야기입니다.  

 

 따라서 ‘가스등 효과’는 상대방을 위한다는 명목

으로 자신이 원하는 목적을 위해 상대방을 통제하

고 조종하는 현상을 설명하는 심리 용어로 쓰입니

다.  

 

 따라서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한 두려움을 이용해 

자신의 생각을 아무런 과학적 근거 없이 퍼트려 사

람들을 더욱 불알에 떨게 하며 자신의 생각을 믿게 

하는 ‘가스등 효과’로 인해 많은 이들이 피해를 입

고 있습니다. 

 

 두려움은 우리를 비이성적이게 합니다. 두려움에 

빠지면 비이성적인 행동도 아무렇지 않게 할 수 있

게 조종 도기 쉽습니다. 세상은 사람들의 두려움을 

이용하여 조종하고 자신의 목적을 달성하려 합니

다.  

 

 그런데 예수님은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

다. 대신 하느님을 믿으라 말씀하십니다. 하느님을 

믿는 것은 하느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이고 이는 바

로 하느님의 사랑을 이웃에게 실천하는 것입니다.  

 

 사랑을 실천한다는 것은 이웃을 두려움에 빠지게 

하는 것이 아니라 위로하고 도와주는 것을 말합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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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이는 나아가 두려운 상황을 비이성적인 생각이 

아니라 이성적으로 침착하게 지혜롭게 대처하게 

하는 것입니다.  

 

 오늘 팔월을 시작하며 미국의 코비드 팬데믹에 관

한 뉴스는 그리 밝지 않습니다. 델타 변이 바이러스

로 인한 확진자가 급증한다고 합니다. 이러한 뉴스

에 두려워 하기보다는 좀 더 세심한 조심이 필요한 

때입니다.  

 

 다행히 우리 공동체 식구들은 실내에서 마스크 쓰

기와 개인 소독과 성당 소독 등 방역에 적극 협조

해주어 안전한 주일 미사 환경을 조성하고 있습니

다. 성당에서 뿐만 아니라 사람이 모이는 곳, 특히 

사람들이 붐비고 테이블이 너무 가까이 붙어 있는 

식당은 가급적이면 피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복음은 요한복음의 6장의 말씀으로 지난 주

일 ‘오병이어’ 기적 다음의 일을 설명합니다. 기적

을 일으키시고 나서 호수 건너편으로 가신 예수님

을 찾아서 군중들이 찾아옵니다.  

 

 이에 예수님은 당신이 일으키신 표징을 보고 온 

것이 아니라 빵을 먹고 배불러서 예수님을 찾아왔

음을 확인합니다. 그러면서 “썩어 없어질 양식을 

얻으려 힘쓰지 말고 길이 남아 영원한 생명을 누리

게 하는 양식을 얻으려고 힘써라.” (6: 27) 하고 말

씀하십니다. 

 

 이에 군중들은 다시 표징을 보여달라고 조릅니다. 

예수님께서 일으키신 오병이어의 기적에서 그들은 

표징을 보지 못하였기 때문입니다. 군중들은 당장

의 배부름을 원한 것입니다. 당장의 배부름은 당장

의 평안한 삶을 말합니다. 당장의 기쁨을 말합니다. 

당장의 행복을 말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기 위해 찾아 나선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보여 주신 표징은 당장의 배부

름이 아닙니다. 안타까운 이들을 보살펴 주시는 하

느님의 사랑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길 잃은 양 떼처

럼 기가 죽은 군중을 보살펴 주시는 하느님의 자비

를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보여주시는 표징은 바로 ‘사랑’입니다.  

 

 ‘사랑’은 바로 예수님께서 보여주시는 모든 것입니

다. 목숨까지 희생하며 하느님의 자녀를 사랑하시

는 예수님이 바로 살아있는 표징입니다. 이를 예수

님은 이렇게 표현하십니다.  

“내가 생명의 빵이다. 나에게 오는 사람은 결코 배

고프지 않을 것이며, 나를 믿는 사람은 결코 목마르

지 않을 것이다.”(요한 6: 36) 

 

 “하느님께서 세상을 너무나도 사랑하시어 당신의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시어, 그를 

믿은 사람은 멸망하지 않고 영원한 삶을 얻게 하셨

다.” (요한 3: 16)을 오늘 복음에서 “생명의 빵”이라

는 표현으로 다시 설명하십니다.  

 

 “생명의 빵”이신 예수님은 당장의 배부름과 당장

의 편안함과 평온함을 추구하기보다, 당장의 위로

와 당장의 자비와, 당장의 관용을 추구하십니다. 그

래서 함께 나누는 삶을 원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하

늘나라의 시작입니다.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표징은 남의 두려움이나 어

려움을 이용하는 이기적인 욕심이나 아집, 편견의 

편협함이나 옹졸함이 아니고, 오히려 두려움을 이

겨내는 믿음으로 서로 의지하며 나눌 수 있는 열린 

사랑을 말합니다. 

 

 하느님의 사랑은 나눔입니다. 마음을 나누고, 고통

을 나누고, 슬픔을 나누고, 두려움을 나누며, 빵을 

나누는 것이 사랑입니다. 이 사랑이 바로 예수 그리

스도이십니다. 따라서 사랑이신 예수님을 통해 우

리는 더 이상 배고프지 않고 목마르지 않을 것이라

고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오늘 제2독서에서 바오로 사도는 이렇게 말씀하십

니다. “사람을 속이는 욕망으로 멸망해 가는 옛 인

간을 벗어 버리고, 여러분의 영과 마음이 새로워져, 

진리의 의로움과 거룩함 속에서 하느님의 모습에 

따라 창조된 새 인간을 입어야 한다는 것입니

다.” (에페소서 4: 2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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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중 제18주일  

첫째 주일 (8월) 
Prayer to overcome Covid-19 

 

 God our Father, 

 We come to you in our need 

 To ask your protection against the Covid-19 

 That has claimed lives 

 And has affected many. 

 

 We pray for your grace 

 Of this virus and its disease 

 And of stemming the tide of its transmission. 

 Guide the hands and minds of medical experts 

 That they may minister to the sick 

 With competence and compassion, 

 And of those governments and private agencies 

 That must find the cure and solution to this pandemic. 

 

 We pray for those afflicted, 

 May they be restored to health soon. 

 

 Grant us the grace 

 To work for the good of all 

 And to help those in need. 

 

 Grant this through our Lord, Jesus Christ, your Son, 

 One God, forever and ever. Amen. 

 

 Mary Help of all Christians, 

 pray for us. 

 St. Raphael, 

 pray for us. 

 St. Paul Chong Ha-Sang, 

 pray for 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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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 림 

주일학교 

조당 해소 상담  

혼인 조당 관련하여 문의 사항이 있는 분은  

진명 부제님께 연락 하시기 바랍니다.  

문의 : 진명 바오로 부제님  

연락처 : (917) 750-4805 

미사 후 방역 봉사  

미사 후 방역을 위한 청소(Sanitizing seat)와 

정리를 도와주실 수 있는 신자분은 미사 후  

봉사자와 같이 남아 방역 청소 및 정리를  

부탁드립니다.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한국어 화상 혼인교리  

가톨릭 이민 서비스, 성소 후원 및 은퇴 사제, 

가톨릭 학교 후원등을 지원하는 교구 후원금

모금에 교우 여러분의 관심과 후원을 부탁드

립니다. 후원기금 봉투는 우편으로 직접 보

내시거나 본당 헌금함에 넣어주시면 됩니다.   

문의 : 사무실 (718) 321-7676 

유아 세례  

알 림 

미사참례 장소  

엘리베이터 인원 제한  

엘리베이터 탑승 시 인원을 제한합니다. 총 제한 

인원은 4명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일학교 선생님 모집  

방역봉사 

첫금요일 성시간  

주임신부님배 골프대회  

본당 건립 50주년 기념 기금 마련 주임신부님배 

골프대회가 8월 25일(수) Douglaston G.C.에서 

1 p.m. 샷건방식으로 있습니다.  

12 p.m. 까지 등록하시기 바랍니다. 

날짜 : 8월 25일(수)  

회비 : $120 (점심과 저녁 제공) 

주관 : 본당 사목회 

진행 : 본당 골프 동호회  

상품도 푸짐하게 준비합니다. 많은 참석 부탁드

립니다. 서로의 안전을 위하여 백신접종하신 분 

참석 바랍니다.  



사무실 업무시간  

연장된 성당 사무실 업무시간을 참고하시고,  

업무는 사무실 건물안에서 볼 수 있습니다.    

월—금 : 9 a.m. - 6 p.m.  

토요일 : 9 a.m. - 9 p.m.  

일요일 : 8 a.m. - 6 p.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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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체조배 안내  

성체조배 시간동안 봉사자가 없습니다.  

조배자는 아래의 규칙을 따라 주시기 바랍니다.   
 

 조배 시간은 주중에는 9 a.m.—4 p.m.까지,  

토요일은 하루 종일 입니다.     

 성당에 들어 오실 때 손세정제로 손 소독후 

입장하며, 설치되어 있는 발열체크 기계에 꼭 

열을 체크하신 후 입장하시기 바랍니다.  

 100℉ 이상인 분을 스스로 입장을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장 후 비치된 출입 확인서에 성함, 전화번

호, 측정된 온도를 기입하여 주시기 바랍니

다.  

 되도록이면 감실쪽의 좌석에 앉아 주시기 바

랍니다.   

알 림 

생활상담소 전화상담 안내   

알 림 

성체조배 

요셉회 바베큐 장소 변경  

안나회 물품 판매 

로사리오회 월례회  

요셉회 월례회  

안나회 월례회  

안나회 새임원 명단  

회장  김순회 세실리아  부회장  김미자 레지나 

총무 박명자 세실리아 회계 오영실 세실리아 

감사  김필자 엘리사벳 감사 성광자 글라라 

봉사부  우정연 안나  봉사부 김홍자 로사  

8월 구역분과 회의  

평화신문 구독 



우리의 정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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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경요법 

미사 시간  |  Mass                         

        공동체 소식                     미사봉헌                               2021년 8월 1일 

 

  

온라인 헌금  

  

  

  

  

안상인 요셉 신부님의 수경요법

알 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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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사 봉헌은 7일 전에 해주시고,  

미사 봉헌 작성시 전화번호를  

잊지 말고 기재해주세요. 

        미사 봉헌                                                                                               2021년 8월 1일 

 주일 11 a.m. 미사 봉헌은 교중미사인  

관계로 미사 봉헌이 되지않습니다.  

미사봉헌 작성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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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 데이비드 





Marriage Pre Cana (Zoom)  

We Become What We Eat; What We Eat Becomes Us 

<Eighteenth Sunday in Ordinary Time > 

       Weekly Homily                                                                                                                                                               August 1, 2021 

By Fr. Joseph Veneroso, M.M.  

  Last week we looked at the tragedy of wasting food in a world where people are starving to death. 
Today we look at a world where people hunger, not just for food, but for meaning. In this regard, all 
of us are hungry. We all hunger for meaning, purpose, and fulfillment. Nothing is worse than thinking 
your life is meaningless, going nowhere, and empty. Everyone eventually asks, “What is the purpose 
of my life?” Is it success? Wealth? Fame? Happiness? The United States is arguably the richest nation 
in the history of the world. So why are so many people unhappy? Maybe there’s more to life than 
money—and food. 
 
  Mahatma Gandhi once said, “If God were to come to earth, it would be in the form of bread.” Gan-
dhi saw the starving masses and knew they needed bread. But it’s not enough just to have a full stom-
ach. Jesus tells us, “Humans do not live by bread alone, but by every word that comes forth from the 
mouth of God.” Jesus knows that, while bread is necessary for life, it’s not satisfying by itself. It does 
not give life meaning. Jesus is both the Word of God as well as the Bread that came down from heav-
en. Jesus teaches us that we are only fully alive when we love our neighbor, forgive our enemies, de-
fend the weak, visit the sick and lonely, and work for justice and peace. And here is the good news: 
Jesus gave us himself in the form of bread to empower us to live holy and meaningful lives. We gath-
er around the table of the Lord at Mass to partake of his Body, so it may become us and we, by our 
countless acts of love and mercy, may become him. 

1st Sunday in August                                                                                        

Announcements 

In order to keep our church members healthy, we 

would like your help. We are asking for members of 

the congregation to help with the disinfection of the 

church after the mass you attended is over. Supplies 

will be provided. 

PRAYER TO OVERCOME COVID19 is on page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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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Elementary and JHS/HS Sunday School programs 

are looking for enthusiastic and passionate young 

adults to serve in the Sunday school ministry at St. 

Paul’s.  

Volunteers must be 18 and older and must be con-

firmed and work well with youth. Must be able to 

commit on a weekly basis for the duration of the pro-

gram.  

If interested in the Elementary School program, please 

reach out to Michelle Park 

at st.paulchonghasangsundayschool@gmail.com. 

If interested in the JHS/HS program, please reach out 

to John Han at youthstpaulsundayschool@gmail.com. 



  성 바오로 정하상 천주교회 (퀸즈성당) 

18th Sunday In Ordinary Time                                                                                                     August 1, 2021 (Year B)  No. 2538 

Responsorial  

Psalm 
The Lord gave them bread from heaven.  

  

 

 For bishops and priests, that they may be strengthened in faith and be more effective in sharing with 

us the Word of Christ and the Bread of Life, we pray to the Lord. ◎ Lord, hear our prayer.  

 For the President, the Congress, and the courts, that they may be able to restore a sense of purpose 
to our nation, especially now that we are becoming more socially active and aware, we pray to the 

Lord. ◎ 

 For all who are suffering from dissatisfaction or a sense of futility: that they may find satisfaction in 

helping others, we pray to the Lord. ◎ 

 For addicts and all who are emotionally crippled, that the Spirit will fill them with strength so that 

they will find help, we pray to the Lord. ◎ 

 For little children and for retired people, that they will be happy in their freedom, we pray to the Lord.          

◎ 

 Entrance Antiphon 

First Reading 

   A reading from the Book of Exodus           
   Exodus 16:2-4, 12-15 (113B)  

Second Reading  

   A reading from the Letter of Saint Paul  
   to the Ephesians  
   Ephesians 4:17, 20-24 

Communion Antiphon 

   You have given us, O Lord, bread from heaven,  
   endowed with all delights and sweetness  
   in every taste.    

Psalm 78:3-4, 23-24, 25, 54 

I  am  the  bread  of  life  


